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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랑길 61코스 출발지 와온마을은 순천시 최남

단에 위치한 해변마을로 여수시 율촌면과 경계를 이

루고 있다. 뒷산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서 누울

븮와븯(臥)와 따뜻할 븮온븯(溫)자를 써서 와온마을이라

했다. 가구수 100호가 넘는 큰 마을로 순천만 동쪽

초입이다.

순천만은 여자만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와온해변

은 낙조로 잘 알려진 곳이다. 순천만을 붉게 물들이

며 하루를 마감하는 낙조는 사람들에게 오늘을 반추

해보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와온해변 앞에는 솔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다. 사기도라고도 불리는 솔섬은 철모를 엎어놓은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솔섬은 순천만에 솟은 유

일한 섬으로 순천만 초입 풍경을 운치 있게 해준다.

검게 드러난 갯벌 위 솔섬의 소나무가 유난히 푸르

다. 솔섬의 소나무들은 순천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초병이다. 해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벗이 돼준다.

와온공원에서 드넓게 펼쳐지는 순천만갯벌을 바

라본다. 갯벌을 드러낸 순천만과 주변 산줄기들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순천만 바깥쪽 여자만에 떠 있

는 장도를 비롯한 고흥반도의 산줄기들도 시야에 들

어온다.

순천시 전역은 2018년 7월25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중에서도 순천만은 동천

하구습지보호지역, 조계산도립공원과 함께 핵심구

역으로 지정됐다. 순천만은 2006년 우리나라 연안습

지 중에서는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로 생

물다양성과 경관적가치가 뛰어나다.

드넓은 갯벌 가장자리에는 갈대숲이 자리하고, 갯

벌 가운데로는 군데군데 갯길이 나 있다. 갯길은 어

부들이 바다로 나가거나 갯벌에서 작업을 할 때 드

나드는 통로다. 삼면을 감싸고 있는 순천의 산줄기

들은 순천만을 포근하게 해준다. 산과 바다는 상생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이룬다. 사람들은 자연에 의

지해 살아간다. 산과 바다는 물론 여기에 사는 사람

들까지 그대로 자연이 됐다.

순천만 갯벌에는 염생식물인 칠면초가 가을이면

붉게 물든다. 칠면초는 갯벌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

로 처음에는 녹색을 띠지만 점차 붉은색으로 변한

다. 칠면조처럼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칠면초라 부

른다. 순천만에는 총 36과 92속 116종의 염생식물이

자라며, 그중에서도 갈대와 칠면초가 대표적이다.

용산전망대로 오르는 솔숲길로 들어선다. 해발 95

m에 이르는 용산전망대는 순천만 전경을 가장 아름

답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순천 시내를 관통하며

흘러온 동천은 순천만으로 흘러들면서 븮S자븯형 물길

을 만들고, 물길 양쪽으로 드넓은 갈대밭이 형성됐

다.

거대한 갈대밭에서 물방울이 튀어나간 것 같은 원

형의 작은 갈대섬이 눈길을 끈다. 10여 개의 갈대섬

은 푸른 바다와 넓은 들판, 그리고 순천만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화가 됐다.

뱚황갈색 갈대밭 사이사이에 붉은 칠면초가 섞여 모

자이크 그림같아 보인다. 여자만과 고흥반도까지도

시야에 들어오면서 그림의 배경은 더욱 넓어진다.

용산전망대에서 솔숲길을 따라 갈대군락지로 내

려간다. 순천만 갈대밭은 순천만 바닷가 곳곳에 산

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동천 하구와 순천만이 만나는

이곳이 가장 넓고 조밀하다. 황갈색으로 핀 억새는

호수처럼 잔잔하다가 바람이 불 때면 파도처럼 출렁

인다. 수평을 이룬 갈대숲 뒤에서 첩첩하게 다가오

는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갈대숲 사이로 걸으며 저물어가는 가을을 아쉬워

한다. 드넓은 갈대군락지 가운데로 데크길이 놓여있

다. 갈대숲 가운데로 걷고 있으니 갈대바다를 헤엄

쳐 가는 것 같다. 황갈색 갈대무리가 바람에 흔들리

며 쓸쓸하게 노래를 불러준다. 쓸쓸함 속에서 내 마

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순천만은 갯벌과 갈대밭으로 드넓은 습지를 이루

고 있다. 해안에 위치한 연안습지 중 우리나라를 대

표할 만한 5.4㎢(160만평)의 빽빽한 갈대밭과 22.6㎢

(69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을 가지고 있다. 세

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규모가 크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순천만은 겨울철 철새도래지로도 유명하다. 순천

만 갯벌은 물새의 종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 철새들

이 가장 많이 월동하는 서식지이다. 이곳에서 관찰

되는 조류는 세계적인 희귀조류 48종을 포함한 총 2

52종으로 연간 10만여 마리에 이른다.

매년 겨울이면 흑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

리저어새 등 다양한 물새들이 월동한다. 봄·가을에

는 민물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수많은 도요물떼새

들이 시베리아-호주 간의 이동경로 중간기착지로

이용한다.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올해에는 평년보다 훨씬 많은 1만 마리 가까운 흑두

루미가 순천만을 찾았다고 한다.

순천만에 수많은 철새들이 찾게 된 것은 넓은 갈

대밭과 갯벌, 주변 농경지가 있어 철새들이 월동할

수 있는 서식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순천시에서는 이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11

월부터 4월까지 순천만 안쪽 인안방조제와 대대동

들판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남파랑길도 들

판 안쪽 도로를 따라 걸어야 한다.

도로를 따라 걷다보니 순천만 쪽에서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군무를 펼치고 있다. 대대동들판에는 흑두

루미들이 논바닥에 떨어져 있는 낟알을 먹느라 분주

하다. 철새보호를 위한 출입통제지역을 지나 해변으

로 돌아와 드넓은 갯벌과 함께 걷는다. 갯벌 위에도

철새들이 곳곳에 앉아있고, 가끔 공중으로 날다가

다시 갯벌 위에 앉곤 한다. 순천만은 철새들의 천국

이다.

인안방조제를 지나 만나는 장산마을은 짱뚱어마

을로 불린다. 마을 옆에 짱뚱어를 상징화한 조각물

까지 세워놓았다. 짱뚱어는 갯벌이나 갈대숲에서 구

멍을 파고 산다. 겨울철에는 게나 짱뚱어가 갯벌 위

를 기어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름철이

면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갯벌에서 놀고 있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갯벌 구멍에서 불쑥 튀어나와 종횡

무진 누비는 짱뚱어와 농게들은 인기척이라도 있으

면 금방 갯벌 구멍으로 사라져버리곤 한다.

남파랑길은 해변을 따라 우명마을 앞을 지난다.

순천만 갯벌 건너편으로 와온해변이 바라보인다. 순

천만 안쪽으로 순천시내의 아파트들도 모습을 드러

낸다. 여자만을 둘러싸고 있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는 멀리서 스카이라인을 이룬다.

남파랑길 61코스가 끝나는 곳에 화포마을이 자리

하고 있다. 봉화산 남쪽해변에 자리한 화포마을은

여자만을 바라보며 둥지를 틀고 있다. 산에 기대고

바다를 마당삼은 마을이 포근하고 평화롭다. 마을

앞 갯벌에 서서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 밀물 때

가 된 모양이다. <장갑수븡여행작가>

남파랑길61코스

순천만갈대숲에서펼쳐지는철새들의群舞

드넓은갈대군락지가운데로데크길이놓여있다.갈대숲가운데로걷고있으니갈대바다를헤엄쳐가는것같다.

매년겨울이면흑두루미,검은머리갈매기,노랑부리저어새등다양한 물새들이 월동한다.봄·가을에는민물도요,알락꼬리마도요등수많은도요물떼새들이 시베리아-호주간의이동경로 중간기착지

로이용한다.순천만은세계적인흑두루미월동지로,올해에는평년보다훨씬많은1만마리가까운흑두루미가순천만을찾았다고한다.

용산전망대에서바라본 순천만. 순천시내를관통하며흘러온 동천은순천만으로 흘러들면서 븮S자븯형물길을만들고, 물길양쪽으로 드넓은갈대밭이 형성됐다. 거대한 갈대밭에서물방울이 튀어나간

것같은원형의작은갈대섬이눈길을끈다.

순천만갯벌에는염생식물인칠면초가가을이면붉게물든다.

와온해변앞에는 븮솔섬븯이라고하는아주작은섬이 있다. 븮사기도븯라고도불리

는솔섬은철모를엎어놓은것같은형상을하고있다.

봉화산남쪽해변에자리한 화포마을.산에기대고바다를마당

삼은마을이포근하고평화롭다.

▶남파랑길 61코스

는 순천만 해변을 따

라 걷는 길이다. 순천만 초입을 이루는동쪽와온

해변과 서쪽화포해변을잇는길로 남도삼백리길1

코스(순천만갈대길)와일치한다.

※코스 : 와온선착장→용산전망대→순천만갈

대군락지→장산마을→화포선착장

※거리, 소요시간 : 13.7㎞, 4시

간30분 소요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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